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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이 둘 간의 

관계에 있어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총 117개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우울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있어 우울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제언으로 하면 첫째, 중소기업근로자 맞춤형 관리방안의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업복지제도의 통합적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중소기업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 근로자 정신건강, EAP

Abstract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117 cases were finally applied. As results, job stress has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Depression also has partial mediating effect on 
betwee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We finally suggest that customiz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provided for the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occupational welfare system, including 
employee assistance program (EAP), must be launched for these workers.

Key Words : Korean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Job Stress, Depression, Job Satisfaction, 
Mental Health in the Workplace, EAP 

1. 서론 

조직의 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양하다. 

이 중 근로자가 직무에 대해 가지는 태도나 감정에 의해 

조직의 생산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직

무만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직무요인으로

는 직무스트레스를, 근로자 개인의 요인으로는 우울을 

꼽을 수 있다[1,2]. 이들 연구는 대부분 일반근로자 혹은 

특정 업종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우울과 

직무만족 간의 부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공통

적인 연구결과로서 직무만족을 높여주기 위하여 직무스

트레스와 우울을 잘 관리해주어야 함을 알리고 있다. 그

러나 실제 이 둘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 우울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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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특정 직종 혹은 대기업 종사자 대상에 대

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우울과 직무만족 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근

간이며 산업인력의 절대다수가 속해있는 중소기업근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

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직차원의 노력을 경주하는 

주체는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편향되어 있다. 또한 조직

내 각종 지원정책들도 대기업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 보다 새로운 기

업복지들을 먼저 경험하고 그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3,4]. 

사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중소기

업 종사자이고, 이들의 노동 및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와 우울, 그리고 직무만족감 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처우와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조직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

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

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과 조직성과에 관한 논의는 

시의적절할 것이다[5].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 선행 변수

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이 둘 간의 관

계에 있어 우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성과를 관리하기 위

한 주요 정책적인 제안들을 제시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

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는 ‘외부환경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반응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 환경 속에서 

개인의 욕구와 능력이 직무환경의 요구와 불일치 될 때 

발생하는 근로자의 불균형 상태’로 개념화된다[5]. 직무

스트레스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

만 국외 연구에서는 ‘개인이 보유한 능력이나 자원, 환경

과의 부적합한 상황’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외부 상황

으로 인해 나타나는 적응과 반응의 결과’ 등으로 보고되

고 있다[6,7]. 이를 종합하면 ‘특정 직무와 관련된 부정적 

환경 요인, 개인의 불편한 감정, 개인 자신의 욕구, 능력, 

성격이 환경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다[8]. 국내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는 ‘개

인이 직무관련 요인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어려워지도록 심리적 역기능을 발생하게 하는 상태’ 또

는 ‘직무환경으로 인해 조직구성원이 느끼는 심리적․신

체적 자극에 대한 역기능적 인식’으로 정의된다[9,10].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은 학자들의 관

점나 분석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국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욕구, 가치, 능력, 경험, 퍼스넬리티 

등의 개인차원과 조직구조, 개인환경, 개인의 역할 및 과

업성격, 리더십 등의 조직차원으로 구분하거나 역할과중, 

역할갈등, 역할모호, 책임감 등의 개인적 수준과 집단의 

역할, 관리자의 행동 등 집단 수준, 그리고 조직풍토, 참

여적 관리방식, 직무환경과 직무설계 등의 조직적 수준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11,12]. 국내 연구에서는 직무스트

레스 요인을 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과부하 등의 역

할관련요인, 고객․상사․동료와의 관계를 포함한 대인

관계요인,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의 급여요인 등

으로 분류하거나 개인과 조직 내의 역할, 개인성격, 대인

관계 등의 개인적인 차원과 기능다양성, 과업동일성, 과

업중요성 등의 조직 내적인 차원, 그리고 물리적 상황요

인, 사회적 상황요인의 조직 외적인 차원으로 구분하기

도 한다[13,14]. 이처럼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주로 근로자 개인과 업무조직, 업무 환경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5].

한편 직무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손

주영[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직무환경, 직무수행, 업무

관련 등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무스트레스 반응에 있어서

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더 많이 인식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여성 근로자

들은 남성 근로자에 비해 소모, 우울, 두통, 극도의 통증, 

호흡문제, 어지럼증 등을 더 많이 호소하며[17,18], 여성

이 심·혈관 질환, 우울, 통증, 낮은 자기 존중감, 이직, 수

행능력저하, 직무불만족 등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행동적인 반응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

타났다[19].

2.2 우울

우울이란 일상생활 중에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

신 현상중의 하나로서 개인이 신체적, 사회적, 환경적 요

인에 의해 근심, 침울함, 무력감 및 무가치함 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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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분 장애를 말한다[20,21]. 정신의학적으로는 우울이

란 용어를 넓은 범주 내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개념은 슬

픔, 낙심, 실망, 의기저하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분이 저

조한 상태에서부터 심하게는 식욕감퇴, 성욕감퇴, 체중저

하, 불면증과 같은 신체증상 뿐만 아니라 무력감에 빠져 

허무망상 및 자살의도 등을 보이는 정서변화의 부정적인 

측면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우울증을 분류할 때는 그 심

한 정도에 따라 신경증적 우울과 정신병적 우울로 크게 

구분하여 나누며 이 때 정신병적이라 함은 우울상태가 

심하여 자해 및 자살까지 하게 될 경우를 가르킨다[22]. 

또한 우울증은 재발이 흔하고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환자

와 가족은 물론 국가와 사회적으로 많은 가치비용을 야

기하는 치명적인 심리장애이다. 

우울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수준, 취업여부, 결혼상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있으며, 주관적 건강수준

과 흡연여부 또한 우울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23,24].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

양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

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

낀 우울증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13년 기준 남자는 

6.6%, 여자는 13.7%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

의 우울 수준을 조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

경조사 1차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만 15세 이상 64

세 미만의 취업자 778명 중 약 70%가 업무와 관련하여 

우울감을 느낀다고 대답한데서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25]. 

2.3 직무만족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이란 직무에 대한 평가로 인

해 근로자가 느끼는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26]. 또는 근

로자가 자신의 직무로부터 얻게 되는 즐거움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직무만족은 근로자 본인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다[27]. 따라서 같은 직무를 

행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기대치에 따라 직무만족은 달라

질 수 있다.

직무만족은 작업(work), 급여, 승진기회, 슈퍼비전, 동

료와의 관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직업의 불안전성(job insecurity)

은 급여와 승진기회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직무만족과 부

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2.4 직무스트레스, 우울, 직무만족 간 관계

본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직무스트레스는 조직 수준의 직무수행 보다

는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특히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불만족을 발생시키

고, 이후 직무불만족이 심장질환, 결근 및 이직 등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조직의 근로자들 어떤 형태 혹은 수준이든

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직무만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전재일과 전재일[28]의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는 직무

불만족, 이직의도, 심리적 생리적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전병주[2]의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

만족간의 관계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무

과부하 등의 직무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와 같은 직무스트

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결정과 

직무자율성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1].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의 신체적 질환을 

야기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 적인 요소들에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우울과 관련하

여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윤숙희

[29]의 연구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우울과 직무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결과를 보

면,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직무만족이 낮을수록 우울

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0]. 또한 변호사를 대

상으로 우울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우울 수

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또한 우울은 근로자의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근로자의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

으로 직무만족의 수준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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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경험한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울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과 앞서 살펴본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설정한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 모형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직무만족이 감소할 것이다.

가설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우울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의 관계에 있어 우울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2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

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 9월 7일에 시

작하여 약 4주간에 걸쳐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자

는 중소기업 종사자 총 200명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

출법 중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으며, 해당 업

체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

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총 125개 중 불성실한 8개 응답을 

제외한 최종 117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주요변수의 측정

3.3.1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는 한글판 노력-

보상 설문지(ERI-K)로 일과 업무환경에 대해 느끼고 있

는 스트레스 정도를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였고, 4점 리

커트 척도를 이용했다. 각 항목은 (1) 나는 흔히 일하면서 

시간에 쫓겨 허둥댄다,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에 대

한 문제부터 생각하게 된다, (3) 집에 가면, 쉽게 긴장을 

풀고 잊을 수 있다(역문항), (4)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을 한다고 말한다, (5) 일

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잠자리에 들어도 일이 마음을 떠

나지 않는다, (6)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밤에 잠을 이

룰 수 없을 것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Cronbach`s α는 0.758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3.3.2 우울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우울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에

서 사용하는 척도로 CESD-11을 활용하였다. 총 11가지 

항목에 대해 (1) 극히 드물게(1일 이하), (2) 가끔(2-3일 

정도), (3) 자주(4-5일 정도), (4) 거의 대부분(6일 이상)

으로 물어보았다. 각 항목은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지냈다(역문항), (3) 상당히 우울했

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잠을 설쳤다(잠

을 잘 이루지 못했다),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

을 느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역문항), (8) 사람

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9) 마음이 슬펐

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Cronbach`s α는 0.724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 

3.3.3 직무만족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에서 묻고 

있는 직무만족을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9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게 되며 4점 

리커트 척도이다. 각 항목은 (1) 임금 또는 소득수준, (2) 

고용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가능성, (7) 직장 내 의사소

통 및 인간관계, (8) 복리후생, (9) 전반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직무만족의 Cronbach`s α는 

0.867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진다. 

3.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오류검토 작업 및 연구 목적에 부합

하도록 부호화 과정을 진행하고 SPSS 17.0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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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중소기

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3]가 제시한 3단계 방법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Sobel 

test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여부, 정

규직 여부, 월평균 소득을 Table 1과 같이 살펴보았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67.8%)이 여성(32.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평균 37.32세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50%), 2년제 대졸(31.5%), 4년제 대졸(15.7%), 

대학원 재학 이상(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51.8%)이 미혼(48.2%)보다 근소하게 많았고, 대부

분이 정규직(88.7%)이며, 월평균임금은 약 230만원이었다.

SES classification n %
M
(SD)

Gender
(n=115)

male 78 67.8 -female 37 32.2

Age
(n=108)

below 30s 36 33.3
37.32
(11.30)

30s 32 29.6
40s 22 20.4
50s or more 18 16.7

Education
(n=108)

high sch. or less 54 50.0
-college (2yrs) 34 31.5

univ. (4yrs) 17 15.7
grad. sch. or more 3 2.8

Marriage
(n=114)

married 59 51.8 -unmarried 55 48.2
Work

(n=115)
full-time 102 88.7 -part-time 13 11.3

Income/mon.
(n=99)

below ￦2,000,000 43 43.4 230.47
(106.03)￦2-3,000,000 33 33.3

￦3,000,000 or more 23 23.1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주요 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

석에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 매개변수

인 우울,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변수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모형의 상관계수는 모두 그 이

하로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거의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①
gen.

②
age

③
edu.

✝
④
mrg.

⑤
work

⑥
income

⑦
j.stress

⑧
depr.

⑨
j.sat.

① 1
② -.096 1
③ -.040 -.454*** 1
④ -.010 .671*** -.352*** 1
⑤ -.187* .194* -.199* .056 1
⑥ -.227* .321** .152 .378*** -.063 1
⑦ -.103 .170 -.182 .085 -.054 .094 1
⑧ .085 -.002 -.081 -.210* .164 .027 .249** 1
⑨ -.038 -.068 .147 -.071 .098 .057 -.292** -.223* 1
* p<.05,  ** p<.01,  *** p<.001 
✝: education(high sch. or less ‘0’, college or more ‘1’)

Table 2. Correlations among the Variances

 (n=93)

본 연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울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직무스트레스

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둘째, 직무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본 후, 셋

째, 직무스트레스를 통제한 상태에서 우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 각 단계마다 변수 간 다

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한 결과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2.5 

이하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거의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Variable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constant 1.914 (.361) 　 2.644 (.455) 　

Cont.
var.

gender -.007 (.123) -.006 -.029 (.120) -.026
age -.006 (.007) -.127 -.003 (.007) -.079
edu.✝ .174 (.126) .171 .130 (.124) .128
marriage .071 (.156) .070 .048 (.152) .047
work .366 (.172) .232* .300 (.169) .190
income .000 (.001) .052 .000 (.001) .068

Ind.
var.

job 
stress -.285 (.114) -.261*

F 1.253 2.043
R² .080 .143
Adj. R² .016 .073
* p<.05
✝: education(college or less ‘0’, grad. sch. or more ‘1’)

Table 3. Effect of Job Stress to Job Satisfaction (n=93)

먼저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한 1단계 회귀모델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

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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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p<.05),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록 직무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

되었다. 

다음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해 2단계 회귀모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본 모델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1),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우울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가 지지되었다. 

Variable
Model 1 Model 2

B(SE) β B(SE) β
constant 1.461 (.282) 　 .693 (.344) 　

Cont.
var.

gender .135 (.096) .151 .158 (.091) .178
age .005 (.005) .156 .003 (.005) .092
edu.✝ -.136 (.098) -.169 -.090 (.093) -.112
marriage -.310 (.122) -.386* -.286 (.115) -.355*

work .194 (.134) .155 .264 (.127) .211*

income .001 (.000) .199 .001 (.000) .177
Ind.
var. job stress .301 (.086) .347**

F 1.790 3.490**

R² .110 .221
Adj. R² .048 .158
* p<.05,  ** p<.01
✝: education(college or less ‘0’, grad. sch. or more ‘1’)

Table 4. Effect of Job Stress to Depression     (n=93)

마지막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동시에 투입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3단계 회귀

모델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이 모델에서 직무스트레

스는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우울은 직무만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Variable B(SE) β
constant 2.881 (.453) 　

Cont.
var.

gender .025 (.119) .022
age -.002 (.006) -.054
edu.✝ .099 (.121) .098
marriage -.050 (.153) -.049
work .391 (.168) .248
income .001 (.001) .116*

Ind.
var. job stress -.182 (.118) -.167
Med.
Var. depression -.343 (.139) -.272*

F 2.660*

R² .200
Adj. R² .125
* p<.05, ** p<.01
✝: education(college or less ‘0’, grad. sch. or more ‘1’)

Table 5. Effect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to Job 

Satisfaction                              (n=93)

앞서 회귀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게 나타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의 관계에 우울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우울을 매

개로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검증 결과 Table 6과 같이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을 매개

로 직무만족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path Z p-value

job stress → depression → job satisfaction -2.017 0.044*

* p<.05

Table 6. Mediation Effect of Depression Based on Sobel 

Test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편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이

직의도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

분매개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이에 가설 3은 지지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주요 정신건강 관련변수인 우울이 가지는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

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1-2, 28], 중소기업근로자

들의 경우에도 직무만족을 위해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근로자들의 정

신건강 관리를 위한 주요지표인 우울에 직무스트레스가 

가지는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였다[31,32].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동시

에 투입하여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우울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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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가지는 본 연구의 함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맞춤형 교육 및 관리방안

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대기업 위주로 설

정되어있는 각종 직무교육 등을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는 이러한 교육지침을 개별 중소기업에서 실시하는데 어

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중소기업

의 산업군별로 필요한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제

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지침들을 실시한 후, 각 중

소기업에서 기업의 업무환경과 관련되어 특화된 직무스

트레스 관리 지침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중요성 역시 중소

기업근로자들에게 중요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관리하

기 위한 기업복지제도가 중소기업에도 도입이 활성화되

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우울을 관리하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고, 우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놓여있음을 감안하면 더

욱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

울을 관리하기 위한 정신건강 관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노력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종 선진기업복지제도를 도

입하는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근로자지

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t Programs: 이하 ‘EAP’)

와 선택적복지제도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정

신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먼저 EAP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우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개별 상

담 및 집단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개별상담의 

경우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맞춤 상담가를 찾기 위

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개별적으로 접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EAP를 이용하면, 

intake부터 사례관리자가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전문 상

담을 연결시켜주고 사후관리까지 함께 이루어지며, 더불

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국가와 본인의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선택적복지제도의 경우, 기존의 일괄

적이고 현금 지원적 성격이 강한 기업복지제도에서 벗어

나 본인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개별적인 복지욕구를 반

영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우울을 관리

함에 있어 각 개별 기업에서의 제도도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의 한계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다양한 산업군별 속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성격

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직무스트레스

와 우울을 함께 관리함으로써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파악하였으므로 이를 각 개별 산업에 맞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더 정확한 개별 산업군 맞춤형 제도

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무스트레

스를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후속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각 산업

군별 혹은 기업별로 분류하여 직무스트레스의 유형을 파

악해냄으로써 근로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

복지제도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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